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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애인을 “신체적 또는 정신

적 장애로 인해 활동과 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

의한다1). 장애는 유전 등 선천적인 원인으로 유발되

며, 최근에는 노령화, 외상이나 질병 등 후천적인 원

인으로 장애 인구의 증가가 가속화 되고 있다. 우리나

라 장애 인구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2,545,637명, 

2018년 2,585,876명, 2019년 2,618,918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장애 인구의 비율은 2017

년에 4.9%에서 2019년에는 5.1%로 증가했는데 이는 

일생 중에서 장애를 가질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

사한다2). 국내에서는 1980년대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

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아

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0년대에는 중학생과 고

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나타

났고, 최근에는 사회지도층, 교사, 공무원 등을 대상

으로 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어졌다. 그러나 기존의 연

구는 장애인 접촉경험과 자원봉사활동 유무에 초점을 

두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다3).

2004 전국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

애인의 영구치우식경험자율(DMF rate)과 우식경험영구

치지수(DMFT index)는 비장애인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

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처치영구치율(FT rate)

은 낮은 반면 상실영구치율(MT rate)은 높게 나타났으

며, 치주질환유병자율도 높아 장애인의 과반 수 이상

이 치아와 잇몸에 통증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

인의 치과 의료에 대한 접근도가 낮으며, 구강질환의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4). 치과 영

역에서는 “임산부나 노인, 극심한 치과 공포증이 있는 

자와 전신질환이나 신체 또는 인지장애로 치과 치료

를 받는 것이 곤란한 자”를 치과적장애인(Patients with 

special needs)으로 정의한다5). 2019 장애인구강진료센

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에서 처치가 곤

란하여 중앙·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방문한 치과

적장애인은 67,275명으로 장애인 인구의 2.56%로 집

계되었으며, 등록되지 않은 인구를 감안하였을 때 더 

많은 장애인이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

다6). 이들은 인지능력의 저하와 의사소통의 제약으로 

주소(Chief complaint)의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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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의 제한으로 구강검진과 방사선사진 촬영이 곤란

하여 구강질환의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치료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장애로 인한 전신질환과 행동조절의 어

려움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하여 상급의

료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장애

인의 특성은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인력들이 장애인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7).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의료

기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장애인의 재활

과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치과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치과위생사는 잇솔질 교습, 불소

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예방적 치과처치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환자는 자신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보건

인력에 대하여 거리감을 느끼는데8) 이는 장애인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공감은 감정을 표현함으

로써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대인관계를 이루는 필

수적인 능력이다. 공감능력은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대인관계의 형성과 개선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8). 선행 연구9-10)를 통해 초·중학생의 공감

능력이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되어 

공감능력은 장애인과의 관계 형성에서도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소통은 서로간의 

정보나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이

다. 의사소통능력은 의사소통수단을 통하여 대인관계

에서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구성원의 요구를 수용하

고 조정하여 사회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여

러 직종으로 구성된 병원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능

력이다. 보건의료인력과 환자와의 관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은 신뢰감을 형성하여 환자 치료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력

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은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장애인의 건강권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보건의료

인력의 장애인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매우 중요하

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

생과 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을 조사

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 A대학교 치위생과에서 전공 교

과목을 이수하여 치위생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2,3학년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여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을 대

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는 2020년 9월 2일부터 2020년 9월 11

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연구대상 학교의 2,3학년 재학

생 총 248명의 82.7%에 해당하는 205명이 참여하였

다. 이 중 남학생은 3명 밖에 되지 않아 이들을 제외하

였으며 결측치가 있는 설문지 12부를 제외하여 총 190

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경상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GIRB-A20-Y-0036)의 승인을 받

았으며, 사전에 경상남도 A대학교 치위생과 학과장의 

허락을 구한 후 진행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 문항은 일반적 특성 9문

항, 공감능력 30문항, 의사소통능력 15문항, 장애인에 

대한 태도 4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Mehrabin과 Epstein의 정서공감척도, 

Davis의 대인관계반응척도(IRI,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Bryant의 정서공감척도를 박성희가 번안하였

고, 문경희12)가 재구성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30개

의 문항이며 관점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

인적 고통의 4개의 하위 요인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

은 5점 Likert 항목으로 구성하여 긍정적인 문항에 대

한 점수는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

이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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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점으로 측정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에 대한 점수는 

역순으로 점수를 변환하여 평균 점수를 구하였다. 평

균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전체 신뢰계수(Cronbachʼs α)는 .796이

었다.

(2)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Rubin 등의 의사소통능력 구성

개념을 허경호13)가 수정 보완한 포괄적대인의사소

통능력척도(GICC,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로 측정하였다. 총 15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매우 그

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

지 않다’는 2점,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측정하

여 평균 점수를 구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

소통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

계수(Cronbachʼs α)는 .861이었다.

(3) 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Siller가 개발한 장애태도요인

분석척도(DFS, Disability Factor Scale)를 이종남이 번안

하고, 성수진14)이 재구성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41

개 문항으로 7개 하위 요인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항목으로 구성하여 긍정적인 문항에 대한 

점수는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

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

으로 측정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에 대한 점수는 역순

으로 점수를 변환하여 평균 점수를 구하였다. 평균 점

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임을 의

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전체 신뢰계수(Cronbachʼs α)는 

.894이었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 21.0(IBM Corporation,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그리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 의

사소통능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정도를 확

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장애인

에 대한 태도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T-test),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였다. 치위생과 학생의 공

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하 태도와

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치위생과 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종

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

구대상자의 학년은 3학년 101명(53.2%), 2학년 89명

(46.8%)이었다. 연령은 22세 92명(48.4%), 21세 이하 

83명(43.7%), 23세 이상 15명(7.9%)이었다. 종교는 종

교가 없는 연구대상자 147명(77.4%), 종교가 있는 대

상자 43명(22.6%)이었다. 성적은 평점 3.0 이상 150명

(78.9%), 평점 3.0 미만 40명(21.1%)이었다. 입학 동기

는 기타 179명(94.2%), 적성 11명(5.8%)이었다. 전공 

만족도는 불만족 133명(70.0%), 만족 57명(30.0%)이었

다. 장애인 접촉경험은 예 127명(66.8%), 아니요 63명

(33.2%)이었다. 장애인 봉사경험은 예 100명(52.6%), 

아니요 90명(47.4%)이었다.

3.2.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도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장애

인에 대한 태도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공감능력은 5

점 만점에 평균 3.63±0.32점이었다. 공감능력의 4개 

하위 요인별로 보면 인지적 공감 능력에 해당하는 관

점 취하기와 상상하기는 각각 평균 3.64±0.38점, 평

균 3.68±0.50점이었고 정서적 공감능력에 해당하는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은 각각 평균 3.5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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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평균 3.66±0.41점이었다.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

점에 평균 3.69±0.40점이었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3.54±0.37점이었다.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의사

소통능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 차이는 Table 3

과 같다. 공감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전

공만족도(t=2.851, p=.005)이었다. 의사소통능력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성적(t=2.184, p=.033)과 전

공만족도(t=4.811, p=.000)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없었다.

3.4.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장

애인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장

애인에 대한 태도는 공감능력(r=.185), 의사소통능력

(r=.160)과 약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공

감능력 하위요인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중 관점취하기

(r=.256), 개인적고통(r=.150)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약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3.5.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력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의 연관성

치위생과 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한 다중선형회귀분

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이 때 독립변수는 전공 만

족도, 의사소통능력을 설정하였고, 공감능력은 4개

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Durbin-Watson 1.822로 2에 근접하여 잔차의 독립성

을 만족하였으며, VIF는 2.157로 기준치인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

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관점취하기(B=.210)로 나타났고, 설명

력은 4.0%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 N %

Grade 2nd 89 46.8
3rd 101 53.2

Age ≤21 83 43.7
22 92 48.4
≥23 15 7.9

Gender Female 190 100.0
Religion Yes 43 22.6

No 147 77.4
Academic score 3.0≤ 150 78.9

＜3.0 40 21.1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Aptitude 11 5.8

Etc. 179 94.2
Satisfaction on major Satisfied 57 30.0

Unsatisfied 133 70.0
Presence of contact the disabled Yes 127 66.8

No 63 33.2
Presence of the disability volunteer experience Yes 100 52.6

No 90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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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mpathy ability, communication competence,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variable Min Max Mean±S.D
Empathy ability Perspective taking 2.57 4.71 3.64±0.38

Fantasy 2.14 4.86 3.68±0.50
Empathic concern 2.38 4.50 3.54±0.39
Personal distress 2.63 4.75 3.66±0.41
Total 2.83 4.43 3.63±0.32

Communication competence Total 2.67 5.00 3.69±0.40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Total 2.63 4.44 3.54±0.37

Table 3. ‌�Differences in empathy ability,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Empathy ability

Communication 
competence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Grade 2nd 3.67±0.32 1.832 .069 3.74±0.42 1.560 .120 3.56±0.38 .733 .464

3rd 3.59±0.31 3.65±0.39 3.52±0.37
Age ≤21 3.66±0.30 .910 .404 3.74±0.43 1.312 .272 3.56±0.36 .666 .515

22 3.61±0.33 3.64±0.39 3.55±0.38
≥23 3.56±0.32 3.68±0.35 3.44±0.38

Religion Yes 3.64±0.28 .255 .799 3.77±0.40 1.429 .155 3.50±0.35 -.928 .355
No 3.62±0.33 3.67±0.40 3.56±0.38

Academic score 3.0≤ 3.64±0.31 1.003 .317 3.72±0.41 2.184 .033 3.54±0.37 -.350 .726
＜3.0 3.58±0.33 3.57±0.38 3.56±0.39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Aptitude 3.58±0.32 -.532 .595 3.76±0.46 .619 .536 3.53±0.39 -.076 .939
Etc. 3.63±0.32 3.69±0.40 3.54±0.37

Satisfaction on major Satisfied 3.73±0.31 2.851 .005 3.90±0.41 4.811 .000 3.59±0.34 1.107 .270
Unsatisfied 3.58±0.31 3.60±0.37 3.52±0.39

Presence of contact the disabled Yes 3.64±0.33 .663 .508 3.69±0.39 -.246 .806 3.55±0.38 .333 .739
No 3.61±0.29 3.70±0.43 3.53±0.36

Presence of the disability 
volunteer experience

Yes 3.63±0.32 .117 .907 3.72±0.42 .967 .335 3.54±0.41 -.167 .867
No 3.62±0.31 3.66±0.39 3.55±0.33

Analysed by t-tset and the one-way ANOVA

Table 4. Correlations among empathy ability, communication competence,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variable 1 2 3
1 1
2 .405*** 1
3 .185* .160* 1

1: Empathy ability,  2: Communication competence,  3: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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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s between sub-factors of empathy ability and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variable 1 2 3 4 5
1 1
2 .169* 1
3 .429*** .433*** 1
4 .447*** .377*** .676*** 1
5 .256*** .045 .136 .150* 1

1: Perspective taking,  2: Fantasy,  3: Empathic concern,  4: Personal distress,  5: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p＜.05,  **p＜.01,  ***p＜.001

Table 6. Factors affecting about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variable B SE β t(p) TOL VIF
Constant 2.511 .347 7.245***

Satisfaction on major .025 .063 .030 .391 .871 1.149
Perspective taking .210 .088 .212 2.383* .644 1.552
Fantasy -.018 .061 -.024 -.294 .777 1.288
Empathic concern -.004 .099 -.005 -.044 .464 2.157
Personal distress .048 .092 .053 .517 .488 2.048
Communication competence .046 .080 .050 .575 .669 1.494

F(p) 2.326*

adj.R2 .040
Durbin-Watson 1.822

*p＜.05,  **p＜.01,  ***p＜.001

4. 고찰

본 연구는 향후 치과위생사로서 장애인의 구강건강

을 담당할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의사

소통능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도를 확인하

고,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태

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치위생과 학생의 공감능력은 3.63점

으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측정한 정15)의 연구 

3.70점과 채16)의 연구 3.69점과 비슷하였다. 치위생과 

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3.69점으로, 간호대학생의 의

사소통능력을 측정한 황17)의 연구 3.66점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었다. 치위생과 여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3.54점으로,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조18)의 연구 3.50점과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과 치위생과 학생의 공감능력

과 의사소통능력 수준은 중간 이상이었으나, 공감능

력과 의사소통능력은 환자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

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으로 환자의 치료 결과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더욱 향상시키

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학과에서는 

간호교육인증평가와 관련하여 학생의 역량을 강화시

키고자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치위생과에서도 치과

위생사의 직업기초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

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권 등19)은 

나이, 학년 등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

도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는 이를 

지지한다. 또한 김 등20)의 연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경

험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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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로 연구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 특성보다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과 정적상관이 있었

다. 이는 조18), 배2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치위생과 학생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중 관점취하기와 개인

적 고통만이 정적상관이 있었는데, 이는 나22)의 결과

에서 공감능력은 장애수용과 정적상관(r=.316)이 있으

며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중 관점취하기(r=.316)가 장

애수용과 정적상관이 있다는 결과와 동일하여 본 연

구 결과를 뒷받침하여 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고

통이 정적상관이 있었던 것과 다르게 나22)의 연구에서

는 공감적관심이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공감능력

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상관관계는 있으나, 연구대

상자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이 다를 것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는 공감능력의 하위요소 중 

인지적 공감능력의 관점 취하기만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일상생활 속

에서 타인에 대한 심리적 관점이나 태도를 스스로 취

하려는 사람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

을 의미한다. 이는 인지적 공감능력이 장애수용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검증된 다른 선행연구10,22)

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도 인지적 공감능력

의 관점 취하기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임이 밝혀졌으나, 정서적 공감능력의 개인

적 고통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는 있지만 인지적 공감능력의 관점 취하기와 함께 

고려될 경우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의 인과관계를 설

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23)의 연구에

서는 공감능력과 장애수용태도간의 상관정도는 인지

적 공감능력(r=.434, p＜.01), 정서적 공감능력(r=.320, 

p＜.01)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장애수용태

도에 대한 공감능력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인지적 공

감능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단순분석에

서는 유의하였으나,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하

지 않았다. 이는 배21)의 연구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

소통 수준이 장애아동 수용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와는 상반되었으나, 박24)의 연구에서 장애

아동 부모간의 의사소통능력과 장애수용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의

사소통능력보다 공감능력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상

관관계가 다소 높으며 특히 공감능력의 하위요소 중 

관점취하기가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박24)은 의사

소통능력 전반은 장애수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

가 없다고 하였으나,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요소 중 상

대수용만이 장애수용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상대수용은 타인의 입장에 서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타인에 대한 심리적 관점이나 

태도를 스스로 취하려는 공감능력의 관점 취하기와 유

사한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의사소통의 하

위요소 중 일부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의사

소통능력을 하위요소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의사소통능력을 요인별로 구분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는 인지적 공감능력의 관점 취하기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 향상을 위해서는 치위생과 

여학생의 공감능력의 하위요소 중 관점 취하기 능력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단면조사 연구라는 한계가 

있으며, 연구대상자가 일개 대학의 치위생과로 한정

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다. 또한, 다중선형회귀분석 모형의 낮은 설명력을 고

려하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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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치

위생과 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능력의 하위요인과 상호관계를 규명하고, 추가적

인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

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20년 9

월 2일부터 2020년 9월 11일까지 경상남도 A대학교 

치위생과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190부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감능력 3.63점, 의사소통능력 3.69점, 장애인

에 대한 태도 3.54점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공감능력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분석 

결과 r=.185로 정적관계가 있었다.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중 관점 취하기와 개인적 고통만이 장

애인에 대한 태도와 정적관계가 있었다.

4. ‌�의사소통능력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

분석 결과 r=.160로 정적관계가 있었다.

5.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 연구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관점 취하기

(B=.210)이었고, 설명력은 4.0%로 낮게 나타났다.

향후 치위생과 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

을 미치는 공감능력의 하위요인과 상호관계를 규명하

고 추가적인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후속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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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ic ability,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among female dental hygiene students

Hye-Min Park1 · Jang-Rak Kim2 · Yune-Sik Kang2 · Baek-Geun Jeong2*

1Dept. of Dental Hygiene, Jinju Health College
2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  

Institute of Health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To explore the empathic abilitie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among female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used to collect data from 190 female students in their second and 

third year of  study at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of  a university located in Gyeongsangnam-do province, South 

Korea, from September 2–11, 2020.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es, t-test, analysis of  variance,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0.0.

Results: The participants’ scores for empathic abilitie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were 3.63, 3.69, and 3.54 points, respectively.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empathic abilities and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Regarding the sub-elements of  empathic abilities, the 

participants’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cales measuring their 

perspective-taking abilities and personal distress (p<.05). A positive correlation (p<.05) was observed between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The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scale measuring their perspective-taking abilities (B=.210); those with a higher 

perspective-taking ability displaye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Conclusion: Female dental hygiene students showed empathic abilities, which positively influenced their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Keywords: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Communication competence, Empathy ability, Patients with special needs, 

Perspective-taking ability


